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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

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.

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. 

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이 되었다. 

대법관이 되기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이 시기는 강제동

원 사건 재판개입,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검토 등 사법농단의 굵

직한 사건들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‧실행되던 때였다. 대법관 재직시 사법농

단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권순일 대법관은 “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

는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, 국민에게 혼란을 주

는 일이 더 이상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”는 ‘대법관 일

동’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후 스스로가 연루된 사건들의 실상이 드

러났지만 침묵했다. 그 후로도 대법관의 이름으로 법정에서 인권과 진실을 

논했고 법원은 그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. 권순일 대법관은 

2020년 9월 8일 화려했던 법관 경력을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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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순일 대법관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죄를 하지 않았다. 그의 퇴임은, 

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부정의가 정의로운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조금씩 

마무리되고 있다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. 

사법농단이 세상에 밝혀진 후로 계속 시간이 가고 있다. 법원에 남아있는 사

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오늘도 재판을 하고 있고, 임기를 마친 대법관은 퇴임

을 한다. 그 사이 법원의 징계는 멈췄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잠자고 있다.  

권순일 대법관의 무사한 퇴임으로 우리 사법 오욕의 역사도 또 한 줄 남겨

지겠지만, 이것이 사법농단 사태의 완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아직 할 일들

이 남아있다. 법원은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중한 책임추궁의 

의지를 보여야 한다.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계

속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상황을 방조하지 않아야 하며 탄핵소추에 대한 진

지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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